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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의견대로 수시를 지원했는데, 생각보다 수능 성적이 잘 

나왔다는 학생의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때문에 수시 납치를 

당했다며 원망이 심했다던데 수시 납치가 대체 뭔가요? 

수시에서 하나라도 최종 합격하면  
정시 지원 기회 없어

대입 선발 전형은 크게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으로 나뉩니다. 수시 지원은 수능 전인 

9월, 정시 지원은 수능 이후인 12월에 하게 되죠. 수시에는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등이 있으며 총 6회의 지원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중 한 곳이라

도 최종 합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정시 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

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최초 합격자 이외에 추가 합격자, 등록 포기자도 수시 합격

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합격한 대학보다 합격선이 높은 대학에 지원할 만한 수능 성적을 

받아도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 보니 소위 ‘수시 납치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단, 경찰

대학과 4곳의 사관학교,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대학, 한국전통문화대 등 특수

목적대학은 수시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 납치를 피하려면 신중한 지원 전략이 필수입니다. 진학사 허철 수석연구원은 

“N수생이 합류하는 6월·9월 모의평가 성적으로 본인의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어

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예상 수능 성적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을지, 발전 가능성

을 기대할지는 그간의 모평 성적 추이나 현재의 공부 몰입도 등으로 판단한다. 정

시까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 예상 정시 지원선을 토대로 수시 지원은 약

간 상향하거나 소신 지원하길 권한다. 예를 들어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 수시·

정시 모집에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면, 수시는 평소 희망하는 학과에 지원하고 정시 

때는 유사 전공으로 학과를 낮추는 것이다”라고 조언합니다. 

‘수시 납치’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취재 김원묘 리포터  도움말 허철 수석연구원(진학사) 


